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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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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High School Girls

Yang-Hee Kang1, Eun-Ju O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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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기초자룔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B시와 C시 소재 3개 고등학교 재학
생 241명이었으며, 자료는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
로결정수준 정도는 중간이상이었고 학년, 학업성적, 생활수준, 희망하는 진로, 교우관계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고생
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to inten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high school girls.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high
school girls in B and C city and analyzed using SPSS 2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were above moderate. The levels of sco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school record, economic status, hoping career, and peer relationship.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for improving career decision level of 
high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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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과 계획
을 통한 진로결정은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2]. 통계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들의 고민은 주로 ‘공부(35.9%)’와 ‘직업(22.1%)’에 대
한 것이었으며, 13~19세 청소년은 ‘성적과 적성을 포함
한 공부(50.4%)’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 및 정서적 발달
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업 및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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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주
도적 계획과 결정보다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진로를 결

정하다보니 진로 결정에 자신감도 없고 뚜렷한 목적 없

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4]. 이처럼 취
업과 진학의 기로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 성격,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중요한 문

제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결정에 부담과 어
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

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직업세계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남자고등학생에 비해 직업

의식의 추상적 경향이 높은 여자고등학생들[5]의 진로결
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진로선택은 자신을 둘러싼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데, 자기효능감은 학업상황 뿐만 아니라 진로
의 선택과정, 수행, 목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
로태도성숙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6,7]. 하지만, 학업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을 고려해볼 때[4], 학업상황
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특수적, 동기변인인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의 지식

과 수행을 매개로 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학습자가 새로
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한편, 기존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바탕

으로 한 잠재력 계발에 목표를 두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의 성공을 예측해 주는 핵심 요인으로 개인의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사회적 능력, 문제해결력 등으로 보
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감성지능에 주
목하고 있다[10].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 및 조
절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으로 긍정

적 감정지능은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11]. 감성지능은 학습이 가능하여 이를 개발함으로써 
유전적인 성향이나 지적인 잠재력에 상관없이 그 능력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에게 더 높은 경향이 
있다[12]. 또한 감성지능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표현을 조절 하며 타인의 관계를 효과적이

고 긍정적으로 맺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감성지능의 변화

는 동기적,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지식
을 행동과 연합시키는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3,14].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이들 관계를 함께 연구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이

들 변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정도와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를 통해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고 진로

지도 및 결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하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B광역시 및 C시에 소재한 3개의 인문
계 여자고등학생 25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25일부터 동년 9월 6일까지 연
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의 학년 부장교사 및 학급 담임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후, 연구대
상자 250명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가 회수되
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 자료 9부를 제외한 
241명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로 하
였을 때 107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241
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는 못하였으

나 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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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및 결과의 익명성과 사용범위, 모든 자료의 비
밀유지,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
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
는 절차를 거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2.4 연구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Moon[15]의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 8문항, 정서표현 7문항, 감정이
입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전
체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수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ɑ는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819 
이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8]이 개발하여 타
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정적 문항 16문
항과 부적 문항(역채점 문항) 12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834 
이었다. 

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1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
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Ko[17]가 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 결정
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

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8개 
문항의 Likert 4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지 않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로 구성되어있다. Ko[17]의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 .884이
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
로결정수준은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평점과 표준편
차 등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
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정도의 차
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감성
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은정도와의 관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52,7%로 가장 많았고, 학업
성적은 보통이 54.8%, 나쁜 편이 22.0%를 차지하였다. 
가정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이 80.5%로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은 78.8%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희
망진로는 대학진학이 85.2%,로 가장 높았고 교우관계는 
좋다가 97.1%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1)
Variables Category N %

Grade
1st 127 52.7
2nd 29 12.0
3rd 85 35.3

School record

very good 9 3.7
good 34 14.1

moderate 132 54.8
bad 53 22.0

very bad 13 5.4

Forms of family 

grand parent& parents 26 10.8
parents 194 80.5

single parent 10 4.1
others 11 4.6

Economic status
high 39 16.2

middle 190 78.8
low 12 5.0

Hoping career
enter university 205 85.1

get a job 18 7.5
don’t know 18 7.5

Peer relationship 
good 234 97.1
 bad 6 2.9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정도 

대상자의 감정지능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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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1)

Variable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Grade
1st a 3.672±.504

1.082
(0.340)

3.000±.428 4.439
(0.013)
a,c<b

2.567±.497 10.397
(<0.001)

a,b<c
2nd b 3.810±.502 3.205±.388 2.597±.561
3rd c 3.707±.359 3.130±.378 2.912±.625

School record

very good a 3.878±.725

1.517
(0.198)

3.607±.390
12.311

(<0.001)
c,d,e<

a,b

2.623±.544

1.134
(0.341)

good b 3.776±.424 3.293±.456 2.799±.562
moderate c 3.713±.402 3.079±.383 2.725±.608

bad d 3.644±.481 2.877±.293 2.601±.505
very bad e 3.486±.699 2.824±.399 2.500±.505

Forms of family 

grandparent & parents a 3.634±.475
1.937

(0.124)

3.114±.423
1.885

(0.133)

2.587±.482
0.833

(0.477)
parents b 3.702±.438 3.056±.406 2.711±.575

single parent c 4.000±.576 3.346±.551 2.500±.534
others d 3.566±.593 2.974±.288 2.787±.770

Economic status
high a 3.846±.475 3.971

(0.020)
b,c<a

3.231±.396
3.659

(0.027)

2.680±.575
1.366

(0.257)middle b 3.687±.444 3.041±.405 2.711±.578
low c 3.447±.510 3.006±.489 2.430±.475

Hoping career
enter university a 3.722±.438 5.356

(0.005)
c<a,b

3.083±.408
0.739

(0.479)

2.706±.582 7.166
(0.001)
c<a,b

get a job b 3.782±.529 3.025±.239 2.959±.479
don’t know c 3.371±.507 2.970±.575 2.274±.293

Peer relationship 
good a 2.699±.575 2.535

(0.012)
3.066±.411 -0.836

(0.434)
2.699±.575 1.087

(0.278) bad b 2.460±.528 3.214±.461 2.460±.528

3.701±.45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감정표현
(3.912±.655), 자기노력(3.793±.659), 감정이입 (3.788±.879), 
감정인식(3.708±.609), 자기조절 (3.415±.623) 순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70 ±.412이

었고 하위영역으로 자신감이 3.247±.740으로 가장 높았
으며 자기조절 3.206±.505, 과제난이도 2.793±.537 순이
었다.
진로결정 수준 정도는2.382±.45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n=241)     

Variables Number M±SD

Emotional Intelligence 22 3.701±.459

Emotional Expression 5 3.912±.656

Emotional Empathy 4 3.788±.879

Emotional Perception 4 3.709±.610

Self Control 6 3.416±.624

Self Effort 3 3.794±.660

Academic Self-Efficacy 28 3.076±.443

Task difficulty preference 10 2.808±.642

Self control efficacy 10 3.207±.505

Self- confidence 8 3.248±.740

Career Decision Level 18 2.693±.57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정도

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는 가정

의 생활수준(F=3.971, p=.020),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F=5.356, p=.005), 교우관계(t=2.535, p=.012)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 한 결과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희망진로
를 ‘대학진학’과 ‘취업’을 한다는 집단이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는 학년(F=4.439, p=.013), 학업성적(F=12.311, p=.000), 
생활수준(F=3.659, p=.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분석 한 결과 학년에서는 ‘2학년’이 ‘1, 3학

년’ 보다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은 편’, ‘좋은 
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정도는 

학년(F=10.397, p=.000), 희망진로(F=7.166,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 한 결과 학년에서는 3학년이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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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희망진로에서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한다는 집
단이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Table 3].

3.4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
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

(r=.407, p<.001)가 있었고, 감성지능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r=.175, p=.006)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
준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r=.297, p=p<.001)를 보여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n=241)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p)

Academic 
Self-Efficacy

(r/p)

Career 
Decision 
Level(r/p)

Emotional 
Intelligence 1

Academic 
Self-Efficacy 0.411/<.001 1

Career Decision 
Level 0.175/.006 0.297/<.001 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인문계 여고생의 감

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3.70점으로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18]의 연
구에서 여고생의 감성지능 3.59점, 남고생 3.50점 보다 
높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0]에서의 
3.52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에 대한 선
행연구들의 부족과 본 연구가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상
자들의 감성지능이 일반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보다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정서인식이 남학생보
다 높다는 연구결과[12]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감성지능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19]와 남학생의 감성지능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난 연구[20]도 있어 이를 근거할 수 있는 계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겠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영역에서는 감정표현(3.91점), 

자기노력(3.79점), 감정이입(3.79점), 감정인식(3.71점), 
자기조절(3.42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10,18]에서 나타난 감정인식(3.73점), 감정표현(3.71점), 
자기노력(3.61점), 감정이입(3.56점), 자기조절(3.29점) 
순서와 차이를 보였지만, 여고생은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표현이나 감정인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07점으로 남녀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21,22]에서의 3.40점이나 3.64점
보다는 낮았지만, Kim[23]의 연구에서의 3.16점이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의 연구에서의 3.22점
보다는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자신감 3.25점 자기조절 
효능감 3.21점, 과제난이도 선호 2.79점 순이었다. 이는 
Rho[21]와 Ma[22]의 연구에서의 자신감, 자기조절, 과
제난이도 순서로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지

만, Kim[24]의 연구에서 자기조절 3.32점, 과제난이도 
3.10점, 자신감 3.24점 순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는 본 연구의 대상이 선행연구처럼 남녀 혼합 집단이 아

닌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일 

수 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등도 이상을 보여 대

상자들이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 정도는 2.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5]의 연구에서의 2.63
보다는 낮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과 
Kim[26]의 연구에서 2.34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수준 정도를 살펴 

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할 수 없지만, 
진로결정수준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

다는 선행연구[27]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자가 여
학생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대학진학 또는 취업 등의 중요한 진로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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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

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살

펴보면,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여고생의 감성지능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
교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조손가

정 청소년의 감성을 대해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가정환경

과 감성지능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Shin[27]의 연
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망진로
를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결정한 집단이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선행연

구가 부족하여 논의할 수는 없기에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
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년과 성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이 1, 3학년보다 학업성적이 매우 좋
거나 좋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변수들에 대한 차이를 연
구한 논문이 보고된 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28]이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이러한 자신감이 학업성취
와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당장 진로선택을 앞두고 있는 
3학년이 1,2학년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고, 희망진로
에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한다고 진로를 결정한 집
단이 ‘모르겠다’는 미결정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3학년의 경우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

다. 하지만, 교육수준,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던 선행연구[27]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추

후 다양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
준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여고생의 감성지능 정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의 관계에는 양의 상관관계(r=.407, p<.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감성지능과 일반적 자기효

능감과의 관계에서 비추어볼 때, 선행연구[29]에서  감
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순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였

다.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측면, 동기수준 뿐만 아니라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수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성지능 정도와 진로결정 수준 정도의 관계에는 양

의 상관관계(r=.175, p=.006)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
로결정 수준 정도의 관계에는 양의 상관관계(r=.297,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한 Choi[19]의 연구와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기감정인식과 자기감정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

으로 학업을 성취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

겠다. 즉, 여고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활용하여 원활하
게 사고하고, 긍정적인 기분상태를 유지할수록 훨씬 쉽
게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성격 특성

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고생의 감성지능
을 자극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
로결정수준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신감과 자기조절효

능감은 동기적 변인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고한 Kim[3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감성지
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증진과 관련
하여 학업현장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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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규명함
으로써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여고생의 감성지능, 학업
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근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연구수행에 
있어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실시되었기에 

향후 연구에는 표집의 한계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감성지능을 내면화 시키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
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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